
초등 
3학년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수업 지도안

곰곰쌤 글┃토리아트 그림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는

언제나 수학수학이 있었다! 

수학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주의 : 아이가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이과 성향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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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전 활동 : 제목 보고 생각해 보기

아래 세계사 연표를 보고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수학과 세계사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연표
시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근대

중세

300만 년경

4만 년경

1만 년경

3500년경

3000년경

2500년경

2000년경

753년

580년경 

492년경

490년

480년

450년경

431년경

356년

334년경

331년

323년

264년경

27년

226년경

306년

476년

481년

527년

541년경

751년

962년

1096년

1170년

1309년

기원전

기원후

1337년

1346년경

1429년

1450년

1453년

1492년

1517년

1519년

1536년

1558년

1562년

1588년

1596년

1598년

1601년

1618년

1623년

1640년

1643년

1648년

1662년

1665년

1682년

1688년

1707년

1740년

1756년

1773년

1776년

1777년 

1783년

1789년

1793년

1799년

1804년

1812년

1814년

1830년

1840년

1848년

1855년

1861년

1863년

1871년

1896년

1903년

1912년

1914년

1917년

1918년

1919년

1920년

1922년

1929년

1933년

1939년

1941년

1942년

1943년

1944년

1945년

1949년

1955년

1957년

1960년

1980년

1985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3년

1994년

1995년

2001년

2003년

인류 출현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출현

농경과 목축 시작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발달

이집트 문명 발달

인더스 문명 발달

황허 문명 발달

로마 건국

피타고라스 탄생 

페르시아 전쟁

마라톤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

에우클레이데스 탄생

펠로폰네소스 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 탄생

알렉산드로스의 동방 원정

가우가멜라 전투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

포에니 전쟁

로마, 제정 수립

산 왕조 페르시아 건국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 추대

서로마 제국 멸망

프랑크 왕국 건국

비잔티움 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등극

페스트 1차 대유행 시작

프랑크 왕국 피핀, 카롤루스 왕조 창시

신성 로마 제국 오토 1세, 황제 등극

1차 십자군 전쟁

피보나치 탄생

아비뇽 유수

영국과 프랑스, 100년 전쟁 

페스트 2차 대유행 시작

프랑스, 오를레앙 전투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발명

비잔티움 제국 멸망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 발견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

마젤란, 세계 일주 시작

칼뱅의 종교 개혁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왕위 등극

프랑스, 위그너 전쟁 시작

에스파냐, 무적함대가 영국에 패배

데카르트 탄생

프랑스, 앙리 4세 낭트 칙령 발표

페르마 탄생

신성 로마 제국, 30년 전쟁 시작

파스칼 탄생

영국, 청교도 혁명 발생

프랑스, 루이 14세 왕위 등극

신성 로마 제국, 베스트팔렌 조약 체결

파스칼 사망

페르마 사망

러시아, 표트르 1세 왕위 등극

영국, 명예혁명 성공

오일러 탄생

프로이센, 프리드리히 2세 왕위 등극

3부인 동맹, 7년 전쟁 발발

미국, 보스턴 차 사건

미국, 독립 선언

가우스 탄생 

오일러 사망

프랑스 혁명 발생

프랑스, 루이 16세 처형

나폴레옹 제1통령 취임

나폴레옹 황제 즉위

나폴레옹, 러시아 원정 실패

빈 회의 개최

프랑스, 7월 혁명 / 그리스 독립

제1차 아편 전쟁 발발

프랑스, 2월 혁명

페스트 3차 대유행 시작 / 가우스 사망

미국, 남북 전쟁

미국, 흑인 노예 해방 선언

독일 제국 성립

그리스, 제1회 올림픽 개최

노이만 탄생

발칸 전쟁 발발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러시아, 10월 혁명 발생

윌슨 대통령, 민족 자결주의 선언

베르사유 조약 체결

국제 연맹 창립

소비에트 연방 성립 

미국, 대공황 시작

미국, 뉴딜 정책 실시 / 히틀러, 독일 총리 취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태평양 전쟁 발발 

독일과 소련,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1차 카이로 회담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 작전 성공

포츠담 회담 개최 / 국제 연합 설립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창립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창립

노이만 사망

베트남 전쟁 발발

이란 이라크 전쟁 발발

고르바초프, 개혁과 개방 정책 선언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

독일 통일

소련 해체, 독립 국가 연합 결성 / 걸프 전쟁

유럽 연합(EU) 탄생 /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와일스, 페르마의 문제 해결

세계 무역 기구(WTO) 결성

미국, 911 테러 발생

이라크 전쟁 발발

피타고라스

피보나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짜잔-짜잔-

와~~!!와~~!!

짝짝짝짝짝짝짝짝

가우스

노이만

오일러

페르마

게임이란 게임은

다 연구할 거야!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값 15,000원 | 비매품 세계사 연표 증정

데카르트

[교과 연계 : 3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자료의 정리]

[교과 연계 : 3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우리 지역, 다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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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 보세요.

2.  보기에 나와 있는 설명에 해당하는 수학자가 누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표지에 나와 있는 수

학자 중 한 명이에요.

[보기]

• • 도레미파솔라시

• ㅍ ㅌ ㄱ ㄹ ㅅ

17

이들은 수업을 듣기만 하는 학생과 수업도 듣고 피타고라스

와 토론도 하는 학생으로 나뉘었는데, 피타고라스는 이들과 함

께 많은 것을 연구했어요. 특히 우리가 중학교에서 배우는 ‘피

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때 발견했지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a×a+b×b=c×c’이에요. 그런데 피타고

라스가 살던 시대에는 이런 식을 쓰지 않고, 말로 설명했어요. 

이렇게요.

“빗변을 한 변으로 갖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나머지 다른 두 

변을 각각 한 변으로 갖는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어때요? 말로 표현한 내용과 우리가 

쓰는 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말로 길

게 쓰니 훨씬 어렵게 느껴지지요? 그래

서 수학은 말로 하는 설명을 간단한 식

으로 나타내는 형태로 발전했어요.

a2  +  b2  =  c2

피타고라스는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위해	공공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했어요.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도	이들	중	한	

명이었지요.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으

로,	의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의사가	될	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답니다.

곰곰 쌤의  잡학 사전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교과 연계 : 3학년 1학기 국어 나 6단원 알맞게 소개해요]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국어 가 1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다각형의 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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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후 활동: 내용 이해하고 생각해 보기

3.  아래 지도에는 대표적인 고대 문명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학의 역사를 말할 때는 고대 

문명보다 나중에 생긴 고대 그리스를 먼저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본문 8~11쪽을 읽고 답

해 보세요.

8

  문화와 문명의 발달

사람들은 보통 고대 그리스에서 수학이라는 학

문이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 이전에는 

수학이나 그 밖의 다른 학문은 없었을까요? 동양

에는 수학이 없었을까요? 숫자를 쓰거나 계산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럴 리가요! 숫자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

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수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숫자가 없으면 여러분이 좋

아하는 게임도 할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고요? 게임이랑 수학이 

무슨 관계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게임 캐릭터가 적을 공격하면 데미지

가 무엇으로 표시되나요? 남은 체력은요? 아이템 개수는요?

무언가를 세거나 나누거나 서로 교환하는 등 우리의 생활에는 

숫자가 필요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냥을 하거나 채집

을 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농사를 지으면서 여러 명이 모여 사

는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지요. 사냥은 혼자 할 수 있지만, 농사는 

1. 학문의 시작, 고대 그리스

마야, 아즈텍 문명

안데스 문명

9

도저히 혼자서 지을 수 없으니까요. 공동체 생활을 하자 식량이 

될 농작물을 키우는 농업이나 집을 짓는 건축업 등이 발전했고, 곧

이어 ‘문화’와 ‘문명’이 발달했지요.

문화란 자연스럽게 혹은 필요해서 만들어진 사람 사이의 약속

이나 여가를 즐기는 방식,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관

습 같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문화를 뒷받침해 주는 물질적인 

것을 문명이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 어느 마을 사람들이 이 층으로 집을 지어 가족이 함

께 사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건 그 마을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런 

이층집을 짓는 기술이나 이층집 자체는 그 마을의 문명이지요. 이

대표적인 고대

문명을 소개할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허 문명

인더스 문명

이집트 문명

[교과 연계 : 4학년 1학기 국어 나 6단원 소중한 정보]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국어 나 9단원 추론하며 읽기]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 5 -

곰곰쌤 글┃토리아트 그림┃제제의숲

4.  피타고라스의 스승 탈레스는 피타고라스를 고대 이집트로 보내요. 이집트에서는 땅을 정확히 

재는 ‘측량’이 발달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그림과 관련이 있어요. 본문 13쪽을 참

고하세요.

13

스승인 탈레스는 추천장을 써서 더욱 다양한 공부를 하기 원

했던 피타고라스를 고대 이집트로 보내요. 최신 문물을 배우러 

이집트로 간 피타고라스는 23년 동안 머물며 공부하지요.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북쪽은 지중해, 동쪽은 대부분 홍해로 

막혀 있어서 다른 나라가 침략하기 어려웠고, 서쪽과 남쪽은 초

원, 사막 지대여서 주변에 강대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랫동

안 평화롭고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어요.

특히 땅을 정확히 재

는 ‘측량’이 발달했는데, 

나일강이 원인이지요. 

이집트의 나일강은 일 

년에 한 번 비가 오는 시

기에 크게 범람했어요. 

그 때문에 나일강 주변

은 주기적으로 흙이 뒤

섞여서 비옥했지요. 문제는 강이 한 번 범람하고 나면 어디가 

내 땅이고 어디가 남의 땅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일

강 주변은 전부 평야 지대라서 위치를 가늠할 만한 기준이 없었

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때가 많아 땅을 정

확히 재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고대 이집트 나일강의 범람 모습.

이집트

나일강

연중 강우량 연중 강우량 

일정일정

사하라

사막

백나일 청나일청나일

8~10월 8~10월 

범람범람

나일강

범람나일강 하류 

삼각지

7~9월7~9월

우기우기

빅토리아 빅토리아 

호수호수

작물

자람

땅이

비옥해짐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가 1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국어 나 9단원 추론하며 읽기]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국어 나 7단원 인물의 삶 속으로]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다각형의 넓이]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자료의 표현]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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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세의 수학 선생님은 에우클레이데스였어요. 에우클레이데스는 

깐깐하고 지루한 수학 수업으로도 유명했지요. 

에우클레이데스는 도형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책을 만들어요. 이 

책은 20세기 초까지 무려 2300년 넘게 수학의 교과서로 활용됐던 데다, 

페르마, 파스칼은 물론 많은 수학자가 푹 빠져서 읽었다고 해요. 이 책은 무

엇일까요? 

오른쪽 사진은 이 책의 영어판 표지예요.

38

프톨레마이오스 1세 역시 깐깐한 선생님의 

지루한 수학 수업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수업이 

정말 너무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한번은 에우클레이데

스에게 너무 힘들다고 푸념했다가 “공부에는 

쉽게 가는 길 따위 없다”고 혼났답니다. 왕

에게도 할 말을 하다니, 에우클레이데스는 

진짜진짜 깐깐한 사람이었나 봐요.

선생, 좀 쉽게

기하학을 배울 방법이 없겠소?

솔직히 너무 지루하오.

왕에게 좀 세게 얘기

한 거 같은데……. 여, 역시

좀 쉽게 가르칠까?

<아테네 학당> 그림에 묘사된

컴퍼스로 도형을 그리고 있는

에우클레이데스.

프톨레마이오스 1세

에우클레이데스

전하, 평소에 왕도로

편히 다니셨죠? 그런데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세요!)

39

  수학 교과서를 완성한 에우클레이데스

왕의 부탁이 마음에 걸렸는지, 아니면 

가르치면서 교과서의 필요성을 느꼈는

지, 그것도 아니면 갑자기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에우클레

이데스는 제자들과 함께 그때까지 알려

진 기하학의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필

요한 내용은 추가해서 넣고, 틀린 부분은 

고치고, 자신이 제자들과 연구한 자료도 더해 가며 성격 그대로 

꼼꼼하고 깐깐하게 검토해 그야말로 완벽한 기하학의 교과서

를 완성했지요. 그 책의 이름이 바로 《원론》이에요.

열세 권으로 이루어진 《원론》은 20세기 초까지 무려 2300년 

넘게 수학의 교과서로 활용되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도형에 대한 내용은 전부 이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책을 직접 읽어 보면 엄청 지루

해요. 심지어 직접 읽어 보려고 스스로 도

전한 사람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지요. 

‘아아,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걸요.

《원론》 영어판 표지.

프톨레마이오스 왕

힘들었던 거 인정!

[교과 연계 : 3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평면도형]

[교과 연계 : 3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원]

[교과 연계 : 3학년 2학기 수학 6단원 자료의 정리]

[교과 연계 : 4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다각형]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국어 가 1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



- 7 -

곰곰쌤 글┃토리아트 그림┃제제의숲

6.  아버지를 따라 북아프리카에 간 피보나치가 이 숫자를 보고 엄청나게 충격받았다고 해요. 

     당시 유럽에서는 로마 숫자를 썼는데, 북아프리카에서는 이 숫자를 썼다더라고요. 로마 숫자

와 달리 곱셈과 나눗셈을 하기 쉬웠던 이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쓰는 숫자예요.

[교과 연계 : 1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100까지의 수]

[교과 연계 : 3학년 2학기 수학 1단원 곱셈 / 2단원 나눗셈]

[교과 연계 : 5학년 1학기 국어 가 1단원 인물의 말과 행동]

[교과 연계 : 5학년 2학기 국어 나 7단원 인물의 삶 속으로]

42

아버지를 따라 북아프리카에 간 피보나

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바로 지금 우

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인도-아라비아 

숫자’를 만났거든요!

피보나치가 살던 때의 유럽은 천 

년도 넘게 로마 제국의 로마 숫자

를 썼어요. 예를 들어 XXIII(23)이나 

XVI(16) 같은 식으로요. 이 로마 숫자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

면 X는 10, V는 5, I는 1이 되지요. 로마 숫자로 더하기나 빼기는  

어렵지 않은데, 곱하기나 나누기는 엄청

나게 어려웠어요. 이 시대에 곱셈과 나눗

셈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교 졸업 후 따로 곱셈 대학원을 나온 

사람 정도였지요. 그러니 곱셈만 잘해도 

엄청 똑똑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피보나치가 북아프리카에서 본 아라비아 

상인은 누구라도 너무 쉽게 곱셈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게 다 ‘0’이 있는 인도-아라비아 숫자 덕택

이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는 각자 수를 나타내는 문자가 있었는데, 인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범선 커티 사크에 표기되어 있

는 로마 숫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로마 숫자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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